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口국어 상책 

우리말 소리에 판한 小考

金 上 俊
(KBS 아나운서 실 한국어 연구회 감사〉 

1. 우리말 音素 配列의 신비를 찾아 

우리는 일상의 언어 생활에서 어떤 말의 말음이 어렵거나 해서 자주 툴 

리는 특별한 말소리가 있음을 느낄 때가 있다. 옛날 어느 서당의 훈장야 

‘바람풍’을발음하지 못해서 ‘바담풍’ 했다는우스갯소리도있거니와야 

런 정도의 틀린 발음은 오히려 약과에 속할 것이다. 

강기가 들거냐 피곤해서 헛바늘이 돋거나 업술이라도 부르트연 ‘ C. 

E ’ 계통의 헛소리나 ‘ 0 ,1:1’ 계통의 입술소리를 발음하기가 어려워진다. 

그런 상태에서 특히 빠른 속도로 방송해야 하는 뉴스나 중계 방송이라도 

하려연 보통 일이 아닐 것이다. 더구나 업술과 혀에 문제가 있올 때 노래 

곡목아 ‘밤바다에 바랍이 불연’ 같은 것이라도 섞이게 되연 진땀이 날 수 

밖에 없을 것이다. 

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뉴스나중계 방송에서 ‘삼립식품， 집척회로’와 같 

윤 계열의 말이나， ‘지도자들이， 어린이들이’ 등의 말에 어려움을느낄 때t 

가 많다. 그래서 어린이날 방송을 할 때는 아침부터 조성을 하거1 펀다. 

뉴스나 중계 방송은 l 분 간에 평 균 350~400 읍철의 표출 속도로 발음 
해야 하기 때운에 일상언어보다 더 어려운 듯하다. 천천히 또박또박 말 

음하연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도 기준속도로 발음하다가 갑자기 늦출 수 

가 없어서 더욱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. 

위의 말틀을 발음하는 데 있어서 거의 모든 아나운서들이 어려움올 느 

낀다고말한다. 이것은아마 ‘1:1'기， C'G ’ 계열의 音素가 ‘z’이나 ‘니’ 

와 같은 주개음과 결함될 때는 발음하기 어려운 말소리의 배열이 되기 에 

문일 것이다. 이 밖에도 ‘예정입니다’와 갇은 말도 어려운 말음이어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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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예청으로 있습나다’로 고쳐 원거나， ‘이영호업니다， 

은 구개음이나 ‘ H ’ 계열의 말들도 ‘이영호였습니다， 

바꿔서 말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. 

이영미입니다’와 갇 

이영미였습니다’로 

더구나 외국의 인명이나 지명을 발음할 때 우리말의 말소리〔音素〕 배렬 

의 흐름에서 벗어나연 자주 툴리는 경우가 있어서 읍소배열의 신비함을 

느끼게 할 때가 많다. 

국제 올림픽 위원장 사마란치 

이칩트 대통령 무바라크 

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

위의 이름틀에서 ‘마라， 바라， 베레’는 아무래도우리말의 음소배열 원 

칙에서 벗어난모양이다. 방송국의 아나운서나 기자들이 ‘사마란치’를 ‘사 

라만치 ’ 로， ‘무바라크’ 를 ‘우라바크’ 로， ‘에 베 레 스트’ 를 ‘에 레 베 스트’ 로 

잘못 발음하는 경 우가 많기 때 문이 다. 그래 서 ‘마라’ 보다는 ‘라마’ 가， ‘바 

라’보다는 ‘라바’가， ‘베레’보다는 ‘헤베’가 우리말의 배열에 맞는 말이 

아닌지 모르겠다. 이런 현상이 있는 말들을 골라내;어 연구해 보연 우리말 

의 음성 언어학의 말달에도 도움이 되고， 나아가 표준발음이나 외래어와 

표기와 발음법을 규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. 

앞에서 예를 든 ‘예정입니다’는 차치하고라도 ‘입니다， 습니다’의 발음 

이 표출속도가 1 분에 300 읍절 。l 상만 되면 발응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

같다. 그래서 ‘입니다’의 변형된 발음이 많아지는지도 모른다. 같은 계옐 

의 ‘했습니다’의 발음을 예로 들연 다음과 같다. 

발음 [행씀니다]가 어려우니까 [니]를 빼고 [행씀다]로 하는 경우 ‘ 

[다〕를 빼고 [핸씀니 -J로 하는 정우 

[니〕를 길게 해서 [햄씀니 -다〕로 하는 경우 

[니]가 [네〕로 변하는 사투리 〔핸씀네다]로 하는 청우 

구개음 [니]가 아닌 연음으로 〔햄쓰에다]나 [행쓰마다]로 하는 경우 

목사님 들이 출걱 쓰는 ‘-’ 음의 이 중오음화 현상인 〔행씨￡에 다] 
사투리 〔핸썽더]외 경우 ’ 

이렇게 우리도 하기 어려운 발음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더욱 어려울 수 

밖에 없다. 

서구인들은 〔햄씀네다， 햄씀네까]로 하고， 일본인들은 ‘했습니까 • . 갔습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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니까，왔습니까’를 ‘했쏘까， 갔쏘까， 왔쏘까’로 할 수밖에 없으며， 중국 

정 주인이 ‘우리정 짜장연 맛있습니다’라고 해야 할 경우에 ‘우리정 짜창 

면 맛있어 해’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. 

‘합니다’가 ‘하는 것 같습니다’로 변해서 더 쉬운 말언， ‘하는 것 같아 

요’에서 ‘하는 거 같애요’로 변하는 현상도 읍소배열의 변의성이라는 연 

에서 재명가할 필요가 있다. 

‘안녕하십니까?’가 ‘안녕하세요?’나 ‘안녕하시죠?’와 같이 ‘~요， 

~죠’ 형태의 어미로 나타나는 현상을 안정한다연 언중들의 언어 현상을 

연구해서 쉽고 펀하게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. 

언중들이 잘못 쓰는 말을 표준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안 하고는 차치하 

고，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연구하는 자셰만이라도펀요하려라고본 

다. 다음과 같은 경우의 알도 유형별로 묶어 두연 재미있는 예가 될 것이다. 

모터케이드→모터케이트 

바리케이드→바리케이투 

아케이드→아케이트 

위의 경우는 ‘드’가 ‘트’로 소려나는 잘못인데 방송에서도 툴리지 않도 

록 자주 주의를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. 

스트로→스특홍 

플래카드→프랑카트 

위의 경우는 ‘로， 라’에 ‘ o ’ 받침이 들어간 것인데 좀체 사라지지 않 

고 있다. ‘스트롱’은 이제 거의 듣기 어려우나 ‘프랑카트’는자주들을수 

있는 말이다. 

소파→쇼파 

카바헤→카바헤 

생푸→상푸→양푸 

콤프레서→폼프레샤 

이 말도 ‘샤→샤， 소→쇼， 카→카’형태로변한것인데， 일상생활에서 많 

이 쓰는 ‘상푸’를표기법에 맞게 ‘생푸’로바꾸려면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 

다. 

우리말의 경우에도 아무리 고치려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은 말이 많이 

있다. 



가다:가려고→갈려고 

내다:내려고→낼려고 

해다:대려고→벨려고 

해다:매려고→밸려고 

보다:보려고→볼려고 

사다:사려고→살려고 

요다:오려고→올려고 

하다;하려고→할려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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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의 말에서 ‘~려고’ 형태의 어미는 문자로만 남아 있고 실제의 언어 

뱅활에서는 ‘~C려고’로 변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섣정이다. 

또한 하늘을 ‘날다’에서 ‘날으면， 날으는’ 형태의 어미도 ‘날연， 나는’ 

풍으로 써 야 하는데 올바로 쓰는 경 우가 드물다. 

음소의 배열이 발음하기 현리한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아무리 통제를 가 

혜도 고치기 어려울 것 갇다. 그것은 문자언어에서보다 음성 언어에서 더 

욱 심할 수밖에 없다. 

2. 된소리 〔硬音〕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

‘소나 타라는 차，’ ‘소나 타는 차’라는 말이 튿커 싫어서 ‘쏘나타’로이 

륨을 지였다는 국산차가 있다. 음악을 연주하듯이 부드려운 차라는 뭇의 

에 차를 우리의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표기 (작명)하면 ‘소나타’ 라야 한다. 

학교의 시험에서 ‘소나타’와 ‘쏘나타’ 중 맞는 것올 고르라고 출제된다 

‘연 소나타만 맞게 돼 있다. 그러나 미주 지역에서 재발행되는 각종 일간 

치를 보면 사후써버스， 이삿짐앤다， 씬그라스， 써니여행사， 네온싸인， 추 

럭싸인， 깨스， 힐싹이드， 후벼맹， 대형뻐스 동의 경음(된소리) 사용이 거 

의 대부분이며， 후리 (free)랜서， 후러싱 (Flushing) , 메째지 (me!ÍSage) 둥의 

펀한 발음으로 표기한 말이 많이 보인다(中央日報 생활갱보，: 1991. 8. 27.). 이 

장의 미주동포들이 사용하는 외래어는 우리의 외래어 갱책에도 많은 창고 

가 될 것이다. 

외래어 표커에서 표기 원칙과 일상생활의 발음에 많은 차이가 나는 것 

운 ‘ï ，'C.，l:l， λ，>"’의 경읍 사용이다. 즉 ‘g, d, b, s, j’를 표기법에서는 

‘끼， 'C., l:l，人，>"’로 표기하고 있으나， 실제의 일상생활 언어는 ‘끼，江， 

빼，""， . 7;1; ’ 、로 소리 내 는 정 우가- 많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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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 어느 냐라의 말과 달리 우리말은 자음의 音相이라는 것이 있어셰 

.기 - 11 -견， t:.-r:r. -E , l:l -llll-li , χ- ;çl;-*， 人-샤’ 동으로 다양한 소리괄 

낼 수있다. 

이 중에서 ‘人’으로 표기하는 ‘s, C, psy, SC’ 퉁의 경우에 설제의 소리는 

팽음 ‘λ’ 이 아닌 경읍 ‘ λA’으로 소리나는 정우가 거의 대부분이다. 이것 

도 막연히 언중들의 발음습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규칙적A로 ‘人’과 ‘ M ’ 

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앞으로 외래어 표기법을손질할때는참고해야한다. 

규칙이라는 것도 복잡한 것이 아니라 극히 단순하고 명쾌한 것이기 빼 

문에， 명확하게 ‘샤’으로 소리냐는 경우에는 표기는 그대로 ‘人’으로 두 

더라도 발음은 ‘사’으로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. 

‘s’ 계열의 자음은 뒤에 모음이 이어지연 경음 ‘μ’￡로 소리나고， 자음 

이 이어지연 평음 ‘λ’으로 소리난다. 

예) service : 서비스→써비스 

sonata : 소나타→쏘나타 

sence: 생스→센스 

silk : 설크→썰크 

sony: 소니→쏘나 

circus: 서커스→써커스 

circuit .:ι 셔 킷 ->써 킷 

cens't)s ~ 센서스→센서스 

위의 ‘s+모음’의 유형이 ‘s’를 경음￡로 만드는 데 비해 ‘s+자음’왜 

유형은 평음으로 소리나게 한다. 

예) scale : 스케일 

.. screen : 스크련 

shaft: 샤프트 

shamanism: 샤어 나 좀 

sky: 스카이 

slump: 슬램프 

spin : 스핀 

stop: 스톱 
strike: 스트라이 크 

이렇게 규칙적으로 소리가 나눠지는 현상이 있는데도 영미언틀은 우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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척 렵 ‘λ-λA’ 와 같은 -자음의 음상이 문자로는 나타나지 않기 때 문에 발음 

기호 ‘s’로 통일해서 표기하고 있을 뿐이다. 그러나 그들의 발음은 위외 

예처렴 분명히 명음과 경음으로 나누어지는‘ 것을 알 수 있다. 

‘A’으로 표기하고 있S나 뒤에 모음의 발음이 이어지거 때문에 ‘λA’로 

소리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 

예) scene: 신→썼 

scenario: 시 나리 오→써 냐려 오 

science : 사이 언스→싹이 언스 

psyche: 사이 키 →싹이 키 

psychograph : 사이 코그래 프→싹이 코그래 프 

이상의 ‘s, c’에 비해 ‘g, d, b, j’ 계열의 말이 모음과 합해져서 경음·으로 

소리냐는 말은 그렇게 많지 않다. 실제로 영어 사전에서 낳 계열의 단어 

는 ‘p, d, g, j’를 함한 수와 거의 맞먹는다. 더구나 이 계열의 말은 우리말 

료표기했을때 1 음철일 경우에 경음이 두드러지고 2 음절이나 3 음철 이상 

일 때는 명음으로 나거 해문에 사안별로 분류하연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. 

경음으로 소리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 

·예) gas(까스)， gang(갱)， goal(꼴)， gown(까운)， gum(생)， dam(댐)， dollar 

(딸러)， back(빽)， bag(빽)， ball(활)， bill(베라)， jam(챙)， jazz(째즈) 

우리는 글자 모양은 겹자음이고소리는 경음혹은된소리라고 하는 ‘끼， 

:rr., llll , 샤，;t;:';’에 대해 지나친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으며， 심지어는 나쁜 

소리라고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. 

한해는 필자도 학교교육에서 배운 대로 경음은 잉진왜란이나 6'25 천쟁 

의 명향으로 사람들의 심성이 거칠어져서 명음으로 해야 할 곳에 경음으 

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진 척도 있었다. 그러나 경음 

은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음소로서 그렇게 나쁜 소리만은 

깅F닌 것이 분명하다‘ 

고유어나 외래어로 우리말에서 형성된 말 중에 경음으로 된 좋은 것들 

로 ‘쌀， 떡 , 빵， 캠 , 꽃， 꿈， (아)빠， (오)빠’ 퉁이 있다. 물론 격 음에 도 

‘콩， 활， 풀’ 등이 있으나 ‘창， 총， 칼’ 둥이 있어서 경음 못지않게 격음 

도 전쟁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하다. 

경음에 대한 거부반웅은 그 소리가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소리라는 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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캉이다. 그래셔 일본어의 우리말 표기는 경음을 모두 죽이고 일본어의 츄 

기음을 격음으로 표기하고 있다. 

음성학적으로 일본어의 유기음이 우리말 격음에 가까울지 모르나 질제 

로 일본어의 일상언어는 거의 모두 경음으로 발음하고 우리도 경음으로 

알아들을 수밖에 없다. 

그래서 ‘도쿄’는 ‘도표，’ ‘오사카’는 ‘오사까，’ ‘오카자키’는 ‘오까자끼，’ 

‘다카사키 ’ 는 ‘다까사끼 , ’ ‘나카타쓰’ 는 ‘나까다쓰， ’ ‘하코다헤 ’ 는 ‘하꼬 

다떼，’ ‘오카쿠라’는 ‘오까꾸라，’ ‘핫토리 겐타로’는 ‘핫또리 겐따로，’ 

‘사쿠리타 다케시’는 ‘사꾸리따 다께시，’ ‘사이토 마코토’는 ‘사이또 마 

꼬또，’ ‘히쿠치 다카야쓰’는 ‘히꾸쩨 다까야쓰’가 우리말의 음소 배열야 

나 우리의 정서에 어울리며， 일본어의 발음에 더욱 근접한 소리일 것이다. 

설흑 인명파 À1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‘난데스까， 소데스까， 아나따， 야 

꾸라데스까’ 둥의 일상언어를 - 우리말로 표기할 경우에 ‘난데스카， 소랙 

스카， 아나타， 이쿠라데스카’로 발음하는 것이 파연 어울리는 것인지 생 

한다. 

이 외에 ‘부츠， 셔츠， 스포츠’ 의 끝소리 ‘츠’ 도 ‘쓰’ 로 표기 하여 ‘부쓰， 

셔쓰(샤쓰)， 스포쓰’ 풍으로 바꿔 언종들의 언어 생활이 펀하게 해 줄 팔 

요가 있다. 그리고 ‘콩트’나 ‘콩코드， 생렉쥐페리’ 둥도 오래 전에 쓰탠 

대로 경음을 되찾아 ‘꽁뜨， 꽁꼬드， 생펙쥐베리’ 둥으로 우리말의 음소 

배열에 맞는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입맛에 맞는 말로 바꾸었으면 하는 바 

랍이다. 

1 표기 자체를 바꾸기에 어려움이 있다연 우리 표준어가 복수표준어를 랙 

하여 ‘구련내’와 ‘쿠련내，’ ‘고까’와 ‘꼬까，’ ‘녕쿨’과 ‘덩쿨’을둘다표 

준어로 인정하고， 발음에서도 ‘계， 폐， 예， 혜’를 [게， 페， 메， 헤]로. 

‘다금이， 디금을， 디글에’를 〔디그시， 디그슬， 디그세]로 발음할 수 있도 

록 혁신척인 결정을 한 표준발음법의 정신을 살린다연， ‘소나타’와 ‘쏘 

나타，’ ‘버스’와 ‘뼈스，’ ‘가스’와 ‘까스，’ ‘달려’와 ‘딸러’의 표71 와 발 

음을 현실 언어에 맞게 옷 고철 이유도 없어질 것이다. 

왜냐하연 외래어도 고생고생해서 우리 나라에 들어와 영주권을 받은 귀 

화한 우리말， 즉 국어로 갱착한 말이 많기 때문이다. 더구나 앞으로의 국 

어 정책은 남북교류의 、확대와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문화어에 적절히 대 

웅하는 청책으로 전환하여 보수와 혁신을 슬기롭게 조화시켜 나아가야 할 

갯이다. 


